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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디젤 세단의 시대를 열다

The European Premium i40 출시

최신 기술의 7에어백 시스템'i40살룬'의 최상의 안전성

세련된 스타일과 다이내믹한 핸들링을 특징으로 하는 신개념 중형 세단으로 국내 업체 중 유

일하게 디젤 모델을 보유, 고유가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승용 디젤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모델

남자는 각선미(다리)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첫인상이 결정되는 짧은 시간, 
우리는 대부분 이성의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 그
렇다면 미혼남녀가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어디일까?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이 미혼남녀 871명(남성 432
명, 여성 439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이성을 볼 
때 먼저 보는 곳은?’에 대한 설
문 조사를 실시했다.
 남성의 경우‘각선미(다리)’(133
명/30.8)를 1위로 꼽았다. 
 설문에 참여 한 김모씨(35·남)
는 “여자를 볼 때 전체적인 비율
도 중요하지만 특히 다리가 예쁘
면늘씬하고 몸매가 예뻐보인다
“며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도 좋지만 스키니에 하얀 티
셔츠 하나만 입어도 돋보이는 늘
씬한 다리가 좋다”고 말했다. 
 이어‘얼굴,이목구비’(117
명/ 2 7 .1%) ,  ‘가 슴’(112
명/26.0%), ‘피부’(70명/1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들은 
‘키’(156명/35.5%)를 1위로 꼽
았다. 
 양모씨(28·여)는 “대부분의 여
자들은 남자를 볼 때 생김새보다
는 전체적인 느낌을 중시한다”
며 “키가 훤칠하고 체격이 좋은 
남자들은 듬직하고 건강한 느낌

을 주며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소
화해 낼 것 같다”고 답했다.
 뒤이어‘전체적인 스타일’(144
명/32.9%), ‘얼굴 이목구비’
(111명/25.2%), ‘목소리’(28
명/6.4%) 순으로 조사 됐다.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의 
김라현 본부장은 “개성이 중요
시되는 사회인 만큼 각자 원하는 
이성관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
다”며 “그러나 외모, 스타일 같
은 외형적인 부분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현 

이별이 의심되는 행동 1위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멀어지면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
다. 그렇다면 이별이 의심되는 남
녀의 이별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현이 미혼남녀 850명(남성 421
명, 여성 429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4일까지 ‘이별이 의심
되는 이성의 행동은?’에 대한 설
문 조사를 실시했다.
 남성의 경우 ‘스킨십 기피’(127
명/30.0%)를 1위로 꼽았다. 
 설문에 참여 한 이모씨(31·남)는 
“남녀관계에 있어 스킨십은 중요
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생각

한다“며 “남자들은 여자친구와 
싸우고 난 뒤 화해의 제스처로 스
킨십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여자
들은 마음이 없을 때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킨십인 것 같
다”고 말했다. 
 이어‘뜸해지는 연락’(115
명/27.4%), ‘차가워지는 말투’
(103명/24.5%),‘바쁜척 만남회
피’(76명/18.1%) 순이였다.
 반면 여성들은 ‘뜸해지는 연락’
(187명/43.6%)을 1위로 꼽았다. 
 강모씨(26·여)는 “연락의 빈도
와 애정상태가 비례한다는 이야
기가 딱 맞다”며 “별 이유 없이 
연락이 뜸해지고 성의 없는 문자
나 전화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이

별이 가까워졌음을 느낀다”고 답
했다.
 뒤 이어‘바쁜 척 만남회피’(119
명/27.8%),‘늘어나는 거짓말’(66
명/15.4%), ‘차가워지는 말투’
(57명/13.2%) 순으로 조사 됐다.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 수현의 
김라현 본부장은 “요즘은 솔직
하고 자유롭게 자기감정을 상대
방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만큼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서는 간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중한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인 만큼 이
별의 순간이 오더라도 마지막까
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있는 모습
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 

몰라보게 아름다와지는 미용방법

찰랑찰랑한 머리결로 가꾸어주는 
양배추양파린스
 만드는 재료로는 사과식초 10g, 
양배추 55g, 양파 30g, 깨잎 10g, 
술 50cc, 옥수수 기름 10g. 양배 
추와 양파는 깨끗이 씻어 적당히 
썰어놓고, 깨잎은 씻어놓는다. 큰
병에 식초와 술을 넣고 준비한 재
료를 함께 넣은후 밀봉하여 2주
가 지나 사용하면 된다. 사용하기
전 잘 흔들어 사용한다. 

미백효과가 뛰여난 수박껍질
 수박껍질에서 흰부분만 도려내 
강판이나 믹서에 갈아놓는다. 여
기에 밀가루와 꿀을 넣어 걸쭉하
게 만들면 수박팩 완성!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수박팩을 붙인 다
음 15분 정도후에 물로 씻어내면 
OK. 얼굴도 희여지고 수분도 공
급돼 매끈한 피부로 가꿀수 있다.

여름에 하면 좋은 시원한 얼음팩 
두가지
 뜨거운 자외선때문에 화끈거리
고 붉어진 얼굴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 얼음팩 두가지. 먼저 얼
음 을 갈아 우유에 섞은 뒤 얼굴
에 바르고 1∼2분 정도 가볍게 두
드려준다. 3∼4회 정도 반복하면 
OK. 또 녹차를 우려낸 뒤 남은 찌
꺼기를 얼구어 얼음으로 만들어 
세안할 때 사용해보라. 얼굴 번들
거림 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녹차 얼음팩은 만들어놓고 쓸수 
있어 간편하다. 

넓은 모공 줄이는데는 사과팩이 
최고
 사과를 반으로 잘라 씨를 빼내고 
잘게 썬다. 그런후 남비에 우유를 
붓고 사과를 넣어 푹 끓인다. 사
과가 젤처럼 됐으면 식혀 얼굴에 
골고루 펴바르고 20~30분 정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낸다. 피
부결도 좋아지고 모공도 줄어들
어 일석이조다.
 
피부 곱게 해주는 감자가루 천연팩

복합성피부에는 닭알흰자에 꿀을 
약간 넣고 감자가루를 섞어 얼굴

에 바른다. 닭알흰자로만 팩을 하
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꿀과 감
자가루를 같이 넣으면 피부미용 
효과가 두배로 좋아진다.
 
효과 좋은 양파팩
양파팩은 기미가 생기고 피부가 
칙칙해졌을 때하면 효과가 정말 
좋다. 양파 한개를 깨끗이 씻어서 
간것에 백포도주 1컵을 붓고 밀페
해 서늘한 곳에 일주일쯤 보관한
후에 꺼내서 얇은 가제에 즙만 걸
러 얼굴에 바르면 된다. 보통 화
장수처럼 아침저녁으로 바르면 
OK. 주근깨 있는 부위에 바르면 
효과가 좋고, 보관은 시원한 냉장
고에 한다.                      /은복 

팔자주름 예방법 

 코 량옆의 뺨에서부터 입쪽으
로 길게 그어지는 팔자주름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할 뿐 아
니라 인상을 좌우하는데에도 크

게 영향을 준다. 한번 생긴 팔자
주름은 세월이 흐를수록 선이 점
점 깊어지는데 이로 인해 고집이 
세거나 심술궂은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것이 
중요하다. 
 평소 엎드려 자는 습관, 턱을 괴
는 습관, 과도한 표정 근육 사용
은 주름을 유발하는 습관이므로 
자제하는것이 좋다. 대신 의식적
으로 “아에이오우”를 반복하거
나 볼에 빵빵하게 바람을 넣는 운
동을 통해 입주변 근육에 탄력을 
실어줄수 있다. 
 수면 시에도 너무 높은 베개는 
피하고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똑
바로 누워서 자는게 좋다. 
 피부속 수분관리도 중요하다. 피
부가 건조해질 경우 유연성과 탄
력성이 떨어져 잔주름이 생기거나 
이미 생긴 주름이 더 깊어지기 때
문이다. 주름 방지를 위해서는 세
안후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 피부
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고 물을 자
주 마시는 습관으로 체내 수분공
급도 충분히 해주는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도 365일 사용하는 
습관을 갖는다. 주름이 발생하기 
쉬운 눈가나, 목, 팔자주름 부위 
등은 별도의 주름 방지 제품을 사
용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미 
주름이 생긴 경우에 바르면 큰 의
미가 없으므로 일찌감치 20대부
터 바르는것이 좋다.          /여성

미혼녀들, ‘멋있는 남자 보면 내가 먼저 유혹’

이제는 연애도 여자가 주도하는 시대로 바뀐다 

 미혼남녀 10명 중 8명 정도가 여
성주도형 연애를 경험한 바 있고 
여성 3명 중 한명은 멋있는 남자
를 발견하면 자신이 먼저 유혹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 
동규)가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
플예감 필링유와 공동으로 1일 
∼ 7일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
녀 526명(남녀 각 263명)을 대상
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여성주도형 이성교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이 이성교제를 주도
할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 여성 응답자의 33.5%가 ‘상
대 남성에게 반해서’라고 답해
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본인의) 자신감이 충만하

여’(25.8%) - ‘성격 상’(22.1%) 
- ‘나이가 더 많아서’(10.7%) 등
의 순으로 답했다. 남성은 여성
과는 달리 29.6%가 ‘성격 상’
을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했고, ‘(여성의) 자신감이 충만하
여’(23.6%) - ‘여성이 나에게 반
해서’(19.8%) - ‘(여성이) 연애에 
능숙하여’(16.7%) 등의 순이다.

 미혼女 34%, ‘내가 먼저 남자 
꼬셔봤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인 ‘여성이 연
애를 리드할 경우 그 행태’에 대
해서도 남녀 간에 대답이 엇갈렸
다. 여성은 ‘상대남성에게 먼저 
접근(유혹)했다’(34.3%)를 첫손
에 꼽았고, ‘대화 중 적극성을 보
였다’(26.7%)와 ‘만남 약속 정

할 때 주도적이다’(21.6%), ‘데
이트 비용을 지불한다’(10.6%) 
등이 뒤따랐다. 
 남성은 ‘대화 중 적극성을 보
였다’(33.2%)가 가장 많았고, 
‘(여성이) 먼저 접근(유혹)했다’
(27.5%), ‘만남 약속 정할 때 주
도적이었다’(21.8%), ‘스킨쉽을 
제의했다’(10.9%)는 등의 방식으
로 여성이 연애를 주도했다고 답
했다. 
 손동규 비에나래 대표는 “학
창시절이나 사회생활 등에서 여
성이 남성의 우위에 서는 사례
가 많다”라며 “자신감이 충만
한 여성들은 매력있는 남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피동적으로 
기다리지만 않고 먼저 적극적으
로 다가가는 추세로 바뀌어간

다”라고 설명했다. 

 미혼남녀 10명 중 8명, ‘여성주
도형 연애 경험’
 한편‘이성교제중 여성이 주도
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도 여성의 85.2%와 남성
의 79.1%가‘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10명중 8명이 넘는 여성
들이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적극
적으로 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수진 커플예감 필링유 상담팀
장은 “과거에는 교제 초기단계에
는 주로 남성이 주도적이었다”라
며 “그러나 지금은 호감 가는 이
성을 발견하면 남녀 누구나 먼저 
다가가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설문결과를 해석했다.  /본사기자

  결혼상대와 혼전 성관계 女‘필수’, 男‘필요없다’

 결혼상대와의 혼전 성관계 필요
성에 대해 남성은 안 해도 상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성은 과
반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 
동규)가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플
예감 필링유와 공동으로 22일 ∼ 
27일 사이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 

남녀 554명(남녀 각 277명)을 대
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
해 ‘결혼상대와의 혼전 성관계
는 필수인가?’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72.2%
가 ‘아니다’라고 답한 반면, 여
성은 절반이상인 57.0%가 ‘그
렇다, 즉 필수이다’라고 답했

다.  혼전 성관계, 왜 필수인가? 
女70% ‘속궁합이 중요!’‘배우
자감과의 혼전 성관계가 필수라
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 모
두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남성 
64.7%와 여성 69.7%가 ‘부부 
성만족도(속궁합)가 부부생활에 
중요하여’로 답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